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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고패션의 미학적 의미 분석

- 사후성(事後性) 원리를 중심으로 -

임성민「박민여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1. 서 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과 과거에 의지하고픈 욕망은 공유한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 

움 안에서 낯익고 친근한 것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로 끊임없이 

향해 가는 시간 속에서 향유하고픈 감정이다.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와 함께 불변하는 

것에 대한 식상함을 넘어선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 

킨다. 디자인에서 이러한 요구는 '복고(retrospective, revival)'라는 형태로 재현되어지는데 과거 

에 대한 향수와 새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고｝거에 향유했던 사물을 현재 접하는 

것은 과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사물(디자인)의 재현임에서 불구하고 이데올 

로기나 개인적인 경험의 변화에 의해 느껴지는 '낯선(uncanny)'느낌으로 기존에 이미 존재한 

것에 대한 '변화'를 느끼게 하여 완전히 새로운(창조적인) 것에서 느껴지지 못하는 새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나 과거의 디자인이 다시 새로운 유행으로 입혀지게 될 때의 내재된 미적 성질들은 현재에 

서사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과거의 것이 현재라는 틀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서사적 해석 

을 프로이트(S.Freud)는 '사후성(事後性)'으로 설명 하였는데 패션에 나타나는 복고디자인을 이 

로서 풀어보고자 하며 나아가 복고디자인에 내재된 아우라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필요에 의한 형태의 유지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디자 

인 영향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연구에서 말하는 복고의 정의는 대중이 특정시대의 디자인이 

라고 인식하는 정도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특정 디자인을 70년대 또는 80년대 스타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을 복고로서 정의한다. 또한 디자인의 재현이 아닌 오래된 중고 

를 입는 빈티지패션(vintage fashion)의 경우 대중이 과거에 향유했던 것을 闵현*한다고 인식되 

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재현 개념으로 복고패션(retrospective)을 정 

의한다.

3. 본문

(1) 사후성(事後性)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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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는 유년기에 겪었던 정신적 충격이나 경험을 성장하면서 서사적으로 꾸미는 작용 

을 사후성이라는 심리기제로 설명하였는데, 기억에 있는 대상물 자체나 변형을 시간이 지나 

서 접했을 때의 사실이 대상물의 원초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경험이나 시간에 따른 기억 

의 개인적 차이를 수발한다. 또한 텍스트(text)는 그것이 원초적 형식이든 변형된 형식이든 흔 

적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전(presentation)의 형식 속에서는 생각될 수 없다고 하였 

다. 즉 텍스트는 현전하지 않으며 전사(轉寫)인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재 

구성에 의하여 의미의 침전물에서 시작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지시된 '현전'은 언제나 사후적 

으로 대리적 보충을 통하여 구성된다. 즉, 프로이트에 따르면 기억은 망각이외에 전이나 억압 

과 같은 작업에 의해서 왜곡과 변형을 거치지 않은 과거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며 과거는 현재 

의 상황과 내적 욕구에 따라 재구성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것은 과거사 

건 자체가 아닌 서사적으로 풀어내는 현재의 이야기이다. '늑대 인간'을 포함한 프로이트의 

다양한 사례 보고서는 기억과 서사의 사후적 원리에 따른 해석에 의한 조사들이다. 특정한 

의미가 없던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1)그는 성장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에 의해 기억 대상이 다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는 없었던 감 

정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데올로기 안에서 받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새로 

운 언어와 지식을 제공해 원초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는다. 따라서，기억 흔적，으로 

만 남아 있던 1차 사건을 그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읽고 쓰여지는 것이다. 즉, 과거는 현 

재가 원인이 되어 발견된다. 이는 시간적(과거-현재-미래), 인과론적(원인-결과)이 두 방향의 

논리를 동시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시간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감정들의 집적에 의한 

기억의 연속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억에 의해 과거가 현재 속에서 재현되며 다시 미래로 

연결되는 창조적 통합체로서 창출된다. 나아가 하나의 사건은 흣날 새로운 경험이나 사건을 

만나 수정, 변형됨을 의미한다. 변형은 본래 주어진 것과 사후적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무엇 

과의 만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그에 따른 정신적 효과 

가 창출될 수 있다. 즉, 사건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사건이 만들어 

지며, 근원은 변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즉, 과거는 보존되거나 단순히 기억 속에서 발견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현재적 이해 속에서 구성된다.2)정신분석학에서 '의미'를 말할 

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상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의 존재를 원인 지었다고 생각되는 즉 

대치되기 이전의 의미로 해석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된다.3)

(2) 지나간 패션에 대한 향수와 시간에 따른 새로움으로서의 '복고패션'

이미 경험한 지나간 일에 대한 향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더욱 커지는 요구일 수 

있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과거를 연상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복고패션이라고 하며 패션 

에서 복고스타일은 주로 레트로스펙 티 브(retrospective, 또는 레트로 룩retr이ook)이 나 리바이벌 

패션(revival-鱼shion)으로 불린다.分 복고패션이 하나의 키치(kitsch)로서 과거에 대한 회상의 의 

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복고패션은 역으로 거슬러서 해석되기보다 사후적으로 현시대의 사람

1)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우리시대의 욕망 읽기’ (서울. 문예출판사, 1999)
2) 박찬부 현대 정신분석 비평, (서울，민음사, 1996), p 285
3)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p 27.
4) 류숙회, 박종회, “1990년대 패션의 복고풍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4권 2호, (1996),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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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이데올로기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현재 향유되는 진행 중인 디자인으로 나름의 아 

우라를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미메시스(minesis)를 새로운 존재의 재현이며 새 

로운 창조적 모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는데, 모방이나 재현이 인간의 본래적 

경향이자 쾌감의 원천이라고 하였으며, 제한된 이미지와 형상을 가지고 무언가에 대한 지식 

을 얻고 재현의 원(元)대상과 그 재현된 시적 내용을 구분하면서 예술을 철학으로 설명하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편에 따르면 "이데아들의 첫 번째 모사물이 현실의 사물들이라면 

예술가들에 의한 이것의 묘사는 예술작품으로 아우라를 가진다.”며 시인이나 예술가들의 신 

적인 면을 파악하였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재현(represe파ation, mimesis)은 자연이나 

인간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모사를 뛰어넘어 그것을 새롭게 가져와 제시한거나 현시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재현에 대한 아우라나 내재된 미적가치를 논함에 있어 카타르시스라고 일 

컫는 감상자의 미적체험을 언급하였다.5)또한 칸트의 '판단력 비판'(1790)에서도 “자연미란 하 

나의 아름다운 사물이며 예술미는 하나의 사물에 관한 아름다움 재 현(표상)으로 나름의 미적 

가치를 가진다.6)이와 같이 동일한 것의 재현이라 할지라도 다른 시대에서의 재현은 하나의 

기호로서 형태는 같지만 내재된 특성은 다르다. 즉 복고풍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 

진형형의 유행이다. 첨단 유행을 좇아가는 주류적 경향에 비해 복고풍은 하나의 비주류적 경 

향으로 출발하지만 문화현상에서 복고는 창조와 마찬가지로 새로움과 낯설음을 동반하는 재 

창조이다. 과거는 과거 그 자체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현실적 요구에 의해 새롭게 변형되 

어 나타나기 때문에 복고는 과거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과거의 새로운 창조이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현실의 결핍에 대한 위안이나 반항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퇴행은 아니다. 향수와 복고는 

현실의 부족함을 메워 주고 현실을 다양화 하는 동시에 차별화 하는 기호로 나타난다

4.결론

본질은 해석에 의한 것으로 시대나 경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의복에서 디자인의 

재현을 나타내는 복고패션은 형태적인 재현일지라도 이데올로기에 따른 자신만의 아우라를 

가지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복고라는 '재현'에 대한 내재된 가치로서의 

아우라가 사후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기호는 의미와 해석의 문제이다. 60년대 당시의 히피 

패션과 현재의 히피패션 또는 '2005년대의 70년대 스타일'이라는 복고패션은 '1990년의 70년 

대 스타일'과 아무리 같은 디자인이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경험과 이데올로기에 따 

라 다른 내재된 특성을 가지며 둘 다 각자의 아우라를 가진다. 기존에 존재했던 사물의 재현 

을 의미하는 '복고패션'의 내재된 미적특성은 현재 새롭게 부여된 것으로 다른 창조된 디자인 

과 같이 새롭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낯설음(uncanny)'에 의해 복고가 

더욱 새로움을 느끼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이 더욱 새로움을 추구할 때 '복고'의 요구가 

강해진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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